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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빌럼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태어나기 꼭 1년 전, 이름도 같고 생일도 

같은 날 형이 죽었고, 부모는 그 이름을 그대로 다음 아이에게 물려줬다. 

교회 묘지를 지날 때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보며 자란 고흐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살아있는가"를 묻는 아이였다. 

화랑 직원, 전도사, 광산촌 선교사 등 여러 삶을 전전하다가 27세에 처음 붓을 잡았다. 

화가로 산 시간은 고작 10년. 그 10년 동안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1888년 남프랑스 아를로 이주해 화가 공동체를 꿈꾸다가 고갱(Paul Gauguin)과 격렬하게 

충돌한 뒤 발작을 일으키며 스스로 귀를 잘랐다. 1889년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고, 

이듬해 1890년 7월,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이었다. 
 

예술관 — 고흐가 그림에서 찾은 것 

고흐에게 그림은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는 "나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즐겨 그린 대상은 농부, 광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아름다운 귀족이나 화려한 풍경 대신,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주름진 얼굴을 캔버스에 

담았다. 불안과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는 오히려 더 밝은 색을 썼고, 더 격렬하게 붓을 

휘둘렀다.  

그림은 그의 치료였고, 기도였으며,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감자 먹는 사람들 (1885) 작품 1 

네덜란드 시절, 고흐는 5년에 걸쳐 농촌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이 그림을 완성했다. 어두운 

방 안, 등잔 불빛 아래 다섯 농부가 감자를 나눠 먹는 장면이다.  

화면은 어둡고, 얼굴은 투박하고, 손은 거칠다. 일부러 그렇게 그렸다. 

고흐는 동생 테오(Theodorus/Theo van Gogh)에게 편지로 이렇게 썼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은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번 것이야. 나는 그 사실을 그림에서 말하고 싶었어."  



 

고흐에게 아름다움이란 꾸민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낸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 

그림은 고흐 스스로 "내 첫 번째 완성작"이라고 부른 작품이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1888) 작품 2 

아를에서 보낸 시절, 고흐는 밤에 직접 밖으로 나가 스케치하고 이 그림을 완성했다. 

짙푸른 밤하늘, 별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진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손을 맞잡은 작은 남녀가 있다. 

고흐는 테오에게 이렇게 썼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그리는 건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아." 

인간은 작고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다. 

고흐는 불안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자신이 바라는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냈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은 고흐 특유의 서정성이 가장 잘 드러난 그림으로 

꼽힌다. 
 

꽃 피는 아몬드 나무 (1890) 작품 3 

1890년 2월,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받는다.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형과 같은 '빈센트'로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고흐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조카를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아몬드 꽃이 가득 피어 있다. 아몬드는 남프랑스에서 겨울이 

끝나기 전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새 생명이 온다는 신호, 봄이 온다는 신호다.  

그림을 배우던 시절 일본 판화에서 영향받은 굵은 선과 밝은 색채로 완성된 이 작품에 

대해 고흐는 "인내심 있게 그려낸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밝은 그림을 그린 것이다. 

지금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불안 속에서도 빛을 그린 이유 

고흐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사랑도 우정도 직업도 번번이 무너졌고,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들의 밥상에서 노동의 빛을 보았고, 론강 위 별빛에서 인간과 우주가 

연결되는 희망을 보았으며, 병원 침대에서도 조카를 위해 봄꽃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담은 고백이었다. 

고흐는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세상이 알아봤다. 하지만 그는 알아봐 주길 기다리며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림이 자신을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린 것이다.  

불안 속에서도 빛을 놓지 않았던 그 손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지금 무엇이 당신을 살게 합니까? 
 

 작품 1 감자 먹는 사람들, 1885 

 작품 2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1888 

 작품 3 꽃 피는 아몬드 나무, 1890 

 

정우철(도슨트∙작가) 작품 분석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미술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의 삶과 예술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전시 해설가. 지은 책으로는 『화가가 사랑한 밤』, 『화가가 사랑한 바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 『미술관 읽는 시간』,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 극장 1~2』등이 있다. 


